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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교육이 모든 학습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처럼 

간주된다. 학교 과학교육에 대한 정책 문서들은 ‘모두를 위한 과학’이
라는 수사 아래 누구나 학습해야 할 과학 관련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주도

로 2061 프로젝트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Americans)’(AAAS, 1989)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반

인이라면 알아야 할 과학소양의 정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과학 학습자

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배경이

나 장래 희망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공부해야 할 과학, 수학, 기술

에서의 공통 핵심 학습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제안은 과거에 과학과 

수학교육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인종과 소수 언어 사용자와 여자아이

에게 적합하다”(Park & Kwon, 2013, p.xx). 2012년 발표된 유⋅초등

학교 과학교육 체계는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계층, 인종, 민족, 
성, 언어, 장애, 국적 등에 기인한 학생들 간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NRC, 2012, p.280).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2050년 미래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모든 한국인이 갖추어야할 과학소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KOFAC, 2017, p.94). 또한 과학교육종합계획(2016-2020년)에
서는 추진 목표의 하나로 ‘과학을 즐기는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설정하고, 다양한 학생 참여 수업 모델의 개발과 소외된 과학적성 

인재의 이공계 진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다리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 KOFAC, 2016).
이러한 정책들은 일견 과학교육에서 소외된 학습자들을 포용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과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이 어떻게 

학습의 참여와 소외 기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접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학습자가 자신

을 과학을 즐기는 또는 과학에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그러한 과학 정체성(science identity)과 자신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기제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과학교육을 구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기제가 학습자의 긍정적인 과학 

정체성 형성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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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Lave & Wenger (1991)의 실행 공동체 관점에서 과학 학습을 공동

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과학 학습자의 특성은 개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수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과학교육에서 많은 연

구자들은 과학 학습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 주체자(agent)로서 학습자의 과학 학습 정

체성 형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과학교실수업과 

같은 기존 과학교육 문화가 어떤 학습자를 포용하고, 어떤 학습자를 

배제해 왔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정당한 과학 학습자로서의 참여를 

촉진 또는 제한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Forman & Sink, 2006).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개인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서 분석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사회적 구조

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Vygotsky, 1978; Wertsch, 1985; Rogoff, 1998). Lemke (2001)는 과

학교육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s)’을 

과학 교수-학습 상황을 사회적 활동으로 바라보고, 과학 학습의 의미

를 정의하는데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그는 과학교육 연구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이 인종, 문화, 성별과 같은 정체성 개념들을 객관

적인 정의를 지닌 것처럼 간주해 온 것을 비판하며, 과학 학습자의 

정체성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과학 학습 정체성’ 

연구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과학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

며, 과학 학습자로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맥락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기제들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McLaughlin (2014)은 과학교육에서 소외 학습자

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이들 학습자의 정체성을 일상생활

의 사회적 구조망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과학 

학습자 정체성을 분석하는 주요 개념으로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

을 사용하는데, 위치성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에게 놓여지는 사회

문화적 상징적 공간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위치(position)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컨대 

보통의 과학교실 수업에서 교사는 권위라는 위치성을 가지며 학생들

은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성을 가진다. 따라서 과학 학습자 정체

성에서 위치성 개념은 과학 학습에서 소외 현상의 원인을 개개인이 

지닌 심리적인 특성이나 역량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어떤 과학수업

문화가, 규범이, 교사의 방법이 소외를 발생시키는 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은 ‘똑똑한 애들이 하는 것’
이라고 여겨지거나, 또는 사회에서 과학 관련 직업은 ‘대개 남성들이 

하는 일’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상징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보통

의 여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은 나와 거리가 먼 것’으로 위치를 구성하

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의 연구는 기존의 학교 과학교육이 어떻게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과학 학습자의 상을 확대하는지 가능성의 공간을 탐색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과학교육 연구에서 사회문화

적 접근을 택한 연구들은 주로 실행공동체에서의 학생들의 과학 학습 

참여(Lee & Kim, 2011; Lee & Kim, 2016)와 예비교사 또는 교사 

공동체 학습 경험(Kim, et al., 2013; Shim, et al., 2015)과 같이 공동체

에서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하며 문화적 규범에 

적응해 가거나 이를 형성해 가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아직까지 과학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

적 기제 전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과학교육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연구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적 틀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Nam,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학술지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 

학습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의 주요 특징과 연구 동향을 파

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

과학교육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고(Lemke, 2001), 과학 학습에서 참여와 소외

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약 20여년의 역사를 지닌다

(Calabrese Barton, 2001; Calabrese Barton & Tobin, 2001). 특히 2007
년 창간된 학술지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은 과학교육

을 하나의 문화적 기제로 접근하고,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위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하는데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cie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등, 과학교육 주요 학술지 

5종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CSSE)을 제외한 4종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속하

며, 오랜 전통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지녀오고 있다. 이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다룬 연구물들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각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우선, identity, science identity, science 
learning identity 등을 키워드로 삼아 검색한 결과에 대하여 editorial
과 review 등 실질적인 연구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는 초록과 이론적 배경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론

적 틀로 사회문화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예컨

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학습자 특성을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과학 학습 동기의 차이에 대한 연구(e.g. Mujtaba & 
Reiss, 2013)와 같이 학습자의 배경을 고정적인 범주로 간주한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는 세 차례에 

걸쳐 논문 추출 및 분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논문 선정 과정

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거시적인 연구 경향의 변화를 분석하기

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 관점과 연구 문제에 대해 

질적으로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 연구물의 대상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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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85개
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85개 논문에 대한 출처는 참고

문헌에 모두 표시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논문 분석의 방법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양적 분석에는 연도별, 국가별 출판 수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맥락(상황), 연구 방법에 대한 범주별 현황 분석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담론의 주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 숫자가 85편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양적 분석을 통해

서는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에서는 주요 연구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 방법은 서론에서 언급한 McLaughlin 
(2014)의 문헌 분석틀을 참고한 것이다. McLaughlin (2014)는 도시

(urban) 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 42편을 분석하면서, 1)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이슈 2) 정체성 구성에서의 실제적 이슈들, 3) 교육과

정 또는 프로그램 전략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과학 학습 정체

성 관련 주요 개념과 공정성 이슈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개관도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자주 등장하는 개념과 키워드에 대한 소

개를 포함하였다. 주요 개념은 논문에서 제시한 키워드에서 ‘정체성’
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두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진로, STEM 분야 전공자들의 

정체성 형성, 학교 밖 비형식 학습 경험의 기여, 과학 학습의 자원으

로서 청소년 문화 등의 주제가 추출되었다. 각 주제들은 과학 학습 

정체성이 형성되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은 과학 학습 정체성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페다고

지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대해 

과학교육 박사학위자 1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8개 영역

으로 분석 결과의 내용을 조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 

85편을 모두 분석 결과에 언급하여 각 연구물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논문 주요 현황

가. 저널 및 연도별 현황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총 85개 논문에 대하여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지난 십년 간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은 해마다 평균 8.5편으로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umber 10 8 5 11 7 9 10 11 6 8

% 11.8 9.4 5.9 12.9 8.2 10.6 11.8 12.9 7.1 9.4 

Table 1.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each year

다음으로 논문의 출처를 살펴보면, <Table 2>과 같이 먼저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이 33편,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이 32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Science 
Education 15편,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4편,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1편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저널이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출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Table 3>에서와 같이 각 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기관 분포

를 살펴보면 미국 66편, 영국 7편, 캐나다 6편 등으로 북미 지역과 

일부 유럽 국가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로 출판되는 국제

학술지의 성격상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역시 영어권에 특히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연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국가들이 학교에서 이민자와 다문화 배경 학생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Table 4>에서와 같이 이들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의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난다.

Journal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cience 
Education

Internation
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Number 33 32 15 4 1
% 38.8 37.6 17.6 4.7 1.2 

Table 2.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8-2017

나. 연구 대상 현황

다음으로 각 연구의 연구 대상을 과학교육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소외계층 등 비주

류 학습자와 학습자의 젠더 정체성을 다룬 연구가 각각 19편으로 전

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시지역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12편으로 많았는데, 여기서 도시(urban)의 의미는 시골과 대

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슬럼가 등,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흑인, 히스패닉, 소수민족 일반, 이민자, 원주민 

등 문화적 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각각 8편, 6편, 5편, 5편, 2편으

Nationality Number %
USA 66 77.6 
UK 7 8.2 

Canada 6 7.1 
Sweden, 2 2.4 

Denmark, Norway, Finland, Guatemala 1, each 1.2, each

Table 3. Number of articles categorized by the main
author’s aff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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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와 대학생 

이상의 과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 10편, 6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늦깎이 학생, 영어 학습자, 학습 부진아 시골 학생 등에 

대한 연구도 각 1-2편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범주의 과학 학습

자의 특징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oup Number %
non-dominant, minority, underrepresented, diverse 19 22.4 

gender, boy/male, girl/female 19 22.4 
urban 12 14.1 
youth 10 11.8 

Black or African American 8 9.4 
post-secondary 6 7.1 

Hispanic, Mexican, Latin 6 7.1 
other minority ethnic groups 5 5.9 

immigrant 5 5.9 
indigenous, Maya 2 2.4 

English language learner 2 2.4 
late comers 2 2.4 
lower track 1 1.2 

rural 1 1.2 
※ duplication allowed

Table 4. Number of articles categorized by participant groups

다. 연구 맥락(상황) 현황

다음으로 과학 학습의 맥락 또는 상황 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중등 과학교실수업 또는 일반적인 과학교과에 대한 

연구가 39편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과

학-기술-공학-수학(STEM) 계열에 대한 전공, 진로, 흥미에 대한 연구

가 13편, 대학 이후의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10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형식 과학 학습 경험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학교 밖에서의 

과학 학습에 대한 연구도 각각 8편과 7편으로 연구의 주된 맥락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청소년 문화를 다룬 연구가 각 4편, 2편, 2편 

있었다.

Table 5. Number of articles categorized by research settings

Setting Number %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cience class, 

curriculum, students 39 45.9 

STEM major, career, interest 13 15.3 
university, postgraduate science 10 11.8 

informal, out-of-school experience 8 9.4 
after school program 7 8.2 

university-school collaboration, research experience 4 4.7 
local, community-based project 2 2.4 

youth culture 2 2.4 

라. 연구 방법 현황

마지막으로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의 연구에서 

주로 택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임을 알 수 있다. <Table 6>에서와 

같이 질적 연구 일반,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에 해당하는 연구가 21편, 
20편, 11편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도 내러티브, 
인터뷰, 종단 연구, 담론 분석, 실행 연구, 근거 이론 등 다양한 질적 

연구의 방법들이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혼합 연구는 5편, 양
적 연구는 2편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

상의 쏠림 현상은 학습자의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과학 학습의 상황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의 주

된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과학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이 다양한 시⋅공간과 학습 맥락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심층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맥락을 관찰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Table 7>은 지금까지 본 절에서 다룬 연구의 주요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사례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젠더, 소외계층 등 학습자의 다양한 사회문화

적 배경을 과학 학습의 중요한 맥락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

들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과학 학습의 결과와 직결되는 인과적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전통적인 과학수업 문화와 학교의 구조적인 맥

락에서 올바른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규범과 학습자가 지닌 다양

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어떤 맥락에서 학습자들은 과학 학습에 대한 포부와 흥미를 

어떻게 유지 또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Table 7>에 제시한 연구 사례들 가운데 전자

의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Tan & Calabrese Barton (2008b), Basu 
(2008a), Gonsalves (2014)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여학생, 
이민자 학생, 도시 학생, 물리학 전공 여학생 등이 경험하는 과학 학습

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반면 후자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Parsons (2008), Hazari et al. (2010), 
Pitts (2011), Furman et al. (2012)가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지닌 다양

Method Number %
qualitative, general 21 24.7 

Ethnography 20 23.5 
case study 11 12.9 

narrative, life history 6 7.1 
interview 6 7.1 

longitudinal 5 5.9 
mixed 5 5.9 

quantitative 2 2.4 
discourse analysis 2 2.4 

action research 2 2.4 
grounded theory 1 1.2 

※ duplication allowed

Table 6. Number of articles categorized b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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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체성 자원을 인정하여 긍정적인 과학 학습자로서의 성장을 돕거

나, 과학 학습 정체성 발달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맥락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주요 연구 문제 및 연구 사례 분석

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과학 학습 정체성 관련 주요 개념

사회문화적 접근의 연구자들은 정체성을 주어지거나 고정된 개념

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실행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라

봄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 맥락, 사회구조적 현실, 과학 교실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과학 학습자로서 어떻게 인식하게 되

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과학교육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한 대표적

인 연구자인 Tan & Calabrese Barton (2008a, b)은 Lave & Wenger 
(1991)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과학 학습을 실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그들은 ‘실행 속 정체성(identities-in- 
practic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과학 학습자의 정체성은 학습이 

실행되는 맥락을 초월한 개념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과학 학

습 정체성을 학습자가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가능한 지위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학습 참여의 맥락에 주체성을 지니게 

될 때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

서 Penuel (2016)은 ‘실천으로서의 과학(science as practice)’과 ‘실천

적 과학(science in practice)’을 구분하고, 탐구에 기반한 인식론적 

과정으로서의 과학 지식 형성이라는 전자의 관점과 구분되는 일상 

문화적 실천 자체에서 과학 학습 정체성의 발달이라는 후자의 관점을 

제안한다. 
이처럼 과학 학습자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사례로 Tan & Calabrese 

Barton (2008a)은 과학 학습 공동체에서 주변부에서 중심 참여자로 

정체성이 변화한 학생의 예를 제시한다. 이 학생은 과학 수업 초기에

는 교사의 질문을 옆자리 친구에게 차례를 넘기는 등 회피 행동을 

보였지만, 이를 허용하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정서 관계가 형성되고, 
과학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과학 수업 공동

체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개인이 

지닌 행위주체성이 실행공동체에서의 수용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

현됨으로써 긍정적인 과학 정체성이 발달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Basu (2008a, b) 및 Basu et al. (2009)은 과학 

학습 공동체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인 참여를 늘려가면서 형성되는 정

체성을 ‘비판적 행위주체성(critical science agency)’로 개념화하였다. 
Basu (2008b)의 연구에서는 9학년 물리 수업에서 소수인종 학생들이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양상을 1)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학습 욕구, 
2) 체험학습에 참여 욕구, 3) 탐구 과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려는 욕

구, 4) 실생활과 연계된 익숙하고 실질적인 주제에 대한 학습 욕구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어 Basu et al.(2009)의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해 스스로를 전문가로 인식하고, 과학 학습에 대한 권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에서 흑인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

하는 것을 비판적 행위주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에 대한 개념, 탐구, 기능 등을 습득해 나가는 전통

적인 과학 학습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학생의 정체성 발달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Basu의 관점을 차용하여 

Mallya et al. (2012)은 ‘비판적 행위주체성’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식품을 주제로 한 과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

은 식품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분석하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선택하기, 대안 마련하기, 공유하기 등의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이슈에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과학 학습자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이처럼 학습자의 과학 학습 역량을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문

화적 환경 안에서 정체성을 발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

에서 학습자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과학 학습의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Luehmann 
(2009)는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서 정체성 자원(identity resources)의 

분석틀을 주체성의 수준, 인정의 기회, 권위의 배분, 피드백, 책임 수

준 등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체성 발달을 지지해줄 수 있도록 교사

가 학습 맥락을 탐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DeGennaro & Brown 
(2009)은 디지털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과학기

술 역량 발달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애초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일

Author(year) Journal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contexts Research methods
Tan & Calabrese 
Barton (2008b)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6학년 여학생

과학수업이라는 실행공동체에서 지위가 형성되는 

다양한 양상
단일 사례연구

Parsons (2008)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흑인 학생

흑인문화를 반영한 과학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집단 간 학업성취도 차이

혼합연구

(수업관찰 및 성취도 평가)

Basu (2008a)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이민자 학생

물리수업에서 일어나는 차별적 관행을 기록하고 

비평함으로써 변화 도모
비판적 문화기술지

Hsu et al. (2009)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비형식 프로그램 

참여 중학생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과학관련 직업의 어느 측면에 

스스로를 일치시키거나 혹은 거리를 두는지 분석
담화 분석

Hazari et al. (2010)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미국 대학생 3,800명 정체성을 인정, 수행, 역량, 관심의 요소로 분류하고 

과학학습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 파악
다중회귀분석

Pitts (2011)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과학실험수업 참여 

도시학생

실험수업 후 교사 및 학생 간 대화를 통해 수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성하고, 변화 가능성 탐색
공동발생대화

Furman et al. (2012)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도시 학생과 

예비교사

도시의 소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수업의 

실행을 위한 예비교사의 성장 과정 탐색
변혁적 실행연구

Gonsalves (2014)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물리학 전공 여학생

남성적 전형성이 강조되는 물리학의 세계에서 

가능한 주체 지위의 탐색과 인정받기에 대한 이야기
생애사

Table 7. Examples of research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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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으로 과학기술 직업을 조사하여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이 참여 

청소년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점차 청소년들의 삶의 맥락과 맞

닿아있는 ‘나와 이웃, 내 직업’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수정

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소외계층 청소년

들에게는 과학기술 학습 역량이 결핍되어있을 것이라는 연구의 전제

를 성찰하고, 청소년들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자원으로 삼아 과학

기술의 사용자로서 정체성 발달에 활용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Calabrese Barton & Tan (2009)은 학교 밖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지식 자본(funds of knowledge)’(Moje 
et al., 2004)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세계와 과학교실 사이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되고, 학생이 지닌 비전통적인 자원을 융통성있게 

수용함으로써 학교 과학의 견고한 경계가 유연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특히 소외 계층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닌 사회문화적 정체

성 자원들을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학 학습의 

정당한 전문가라는 자아 정체성의 획득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일상의 자원이 학습과 통합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공급된 지식과 앎의 방식이 어우러져 새로운 과학적 실천으로 구성되

는, 이른바 ‘혼성 공간(hybrid space)’을 마련하는 것이 교사의 일상적

인 과학 수업 실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Richardson Bruna (2009)는 전통적인 과학 수업 문화와 학

습자의 일상 문화를 결합하는 혼성 공간이 단지 학습자가 지닌 문화

적 자원을 활용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자

는 학교 밖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멕시코 이민 학생들에

게 과학 수업에서의 혼성 공간의 경험이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생들의 미래를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

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속 연구에서 Richard Bruna (2010)는 청소년이 멕시코에서의 학

교교육, 이민자 생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 자신이 지닌 문화적 

경험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활용하여, 과학 수업에서 다

른 동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습을 관리해 주는 등, 또래 간 

중재자(peer mediator)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 주목하

였다. 한편 Roth (2008)은 세계화로 인해 이민과 이동이 급격히 증가

하는 사회적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 간 혼합과 혼합 정체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여전히 학교에서 억압되는 현실을 진

단하였다. 
과학 학습 정체성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학습자가 인지하는 현실 역시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해석

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학 학습

의 세계를 ‘표현된 세계(figured world)’(Holland, et al., 1998)라고 

지칭한다. 예컨대 Ryu (2015a)의 연구에서 ‘표현된 세계’로서 과학교

실은 과학자 공동체와는 다른 규범, 실행, 신념을 확립하며, ‘모범적인 

과학수업 학습자’란 곧 숙제를 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에서

는 AP 생물학 수업에서 한국 이민자 학생의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생물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영어의 뜻을 이해할 것이 강조되고, 
과학은 정답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현된 세계’로의 AP 생물학 

수업은 비의도적으로 학습을 주도하는 그룹과 소외 그룹을 생산하고 

유지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Jackson & Seiler (2013)의 연구에서는 정규적인 과학 학습의 

진로체계를 따르지 않은 늦깎이 학생들이 과학 전공을 택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표현된 세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세 명의 늦깎이 학생

들은 각각 표현된 세계에 편입, 주변화, 소외되면서 각기 다른 과학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표현된 세계에서 주변화 및 소

외되는 학생들의 상황은 늦깎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이

유를 설명해 준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늦깎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서 과학적 성취와 관심보다는 ‘모범생’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긍정적인 학습 정체성 유지에 부각되는 요소임을 지적한다(Jackson 
& Seiler, 2017). Kane (2016)은 과학 수업의 ‘표현된 세계’에서 과학

이 종종 ‘누구나 할 수는 없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이에 따라 학생들

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흑인 학생

의 사례를 들어 보편적인 범주에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이 나름의 역량을 발휘하고 학습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arlone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수업이라는　표현된 

세계는 특정 역할을 ‘인정받는 주체 지위(celebrated subject positions)’ 
로 가정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좋은’ 과학학습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를 통해 과학 수업

의 표현된 세계가 탐구 중심의 능동적 학습에서 교사 중심의 수동적

인 학습으로 변화하면서, ‘인정받는 주체 지위’의 개념 역시 능동적인 

탐구자에서 교실수업에서 인정받는 ‘좋은 학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차용한 Archer et al. (2017)의 연구는 

영국의 9개 중학교 과학수업에서 ‘인정받는 정체성의 수행(celebrated 
identity performances)’이 재생산 및 유지되는 기제로서 시험과 교육

과정의 의무적 수행, 학생의 행동 통제, 똑똑한 사람 또는 남성성과 

관련된 정체성 요구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제가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과학 학습 정체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구성되거나 수행되는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과학 학습에서 학습자가 

행위주체성을 갖게 되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개념의 정의와 분석

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Arnold & Clarke (2014)는 과학교육 연구에서 행위주체성

(agency)의 의미가 인지심리학,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문화적 활동이

론, 담화심리학 등, 이론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지적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물들은 주로 인지심리학과 사회문화적 

접근에 걸쳐 있으며, Basu(2008a, b)가 제안한 정의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행위주체성이 촉진되거나 발현되는 맥락에 대한 연구방법론 

상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위주

체성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행위주체성의 의미를 정교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공정성(equity)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 학습 정체성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과학 학습에 대한 정체성 연구자들은 전통적

인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학습자의 과학 학습 참여의 문제를 주요 사

안으로 다루어 왔다. 분석 대상 논문 85편 중 12편이 키워드로 공정성

(equity)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Americans)” 이라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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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학교육의 개혁과정에서 평등주의적 관점이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해 왔다(Halverson, 2009). Tan & Calabrese 
Barton (2012)는 과학교육에서 공정성 이슈를 다루는 것은 교육 기회

의 확장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의 정의에 대한 관점 전환을 의미한다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과학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다양

한 학습자에게 학습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과학 학습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학 학습인가에 대한 해석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씌워진 부정

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이들 청소년이 지닌 문화적 경험을 긍정적인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예컨대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의 52권 4호는 과학교육에서 공정성 

이슈를 특별호의 주제로 삼았다. 특별호 편집자들은 과학교육에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크게 1) 과학학습에 있어 참여의 문제와, 
2) 교실, 학교, 비형식교육, 일상생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Varelas et al., 
2015a). 이 특별 호에 실린 논문들은 특히 사회문화적 구조와 행위주

체성(agency)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인종, 계급, 성, 교실 문화 등, 
과학학습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긍정적인 행위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

고자 하였다. 예컨대 Carlone (2015b)의 연구는 이민자 여학생에게 

과학 교실수업에서 십대소녀로서의 정체성과 과학 학습자로서 정체

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밝히고, 행위주체성 형성의 맥락으로 학생의 

사회적 구조를 읽는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Varelas et al. (2015b)는 지식 중재자, 자기 권위부여, 과학자 정체성 

등, 좀 더 능동적인 과학 학습자로서의 행위성의 영역을 분석하고, 
이를 촉진하고 발현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강조하였다.

과학 학습에서 소외의 기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학생들의 사회문화

적 배경에 대한 편견이 과학 학습의 기회를 차단하는 기제가 되며,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과학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Johnson et al. (2011)은 

유색인종 여성 과학자의 행위주체성의 형성에 제약이 되는 구조적 

현실을 비판하면서, 청소년기 다른 매력적인 정체성을 찾지 못한 상

태에서 과학을 탈출구로 여긴 학생이 자라면서 과학자 정체성과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충돌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조건들을 피해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현실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Carlone et al. 
(2015c)은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4∼6학년 기간 동안의 과학학습에 

대한 종단 연구 결과, 남학생들이 자라면서 스스로를 똑똑한 학생으

로 여기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

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과학에 대한 흥미 자체보다는 ‘자신감있고 

능동적인’ 남성성의 발현과 관련된 ‘이상적인 학생’의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비주류 과학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의 발달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Gazley et al. (2014)의 연구는 과학자가 되길 

희망하는 소수 인종 대학생들의 정체성을 보상 추구형, 성공지향성, 
진로 탐색형, 학문혁신주도형, 관심 시험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기 

다른 유형의 정체성 발달을 지지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isenhart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STEM 중점학교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적 경험과 직업선택의 기회에 대해 초점을 두었고, 학생들의 영어구

사능력과 대학진학에 대한 목표의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Rivera Maulucci (2008)는 예비 과학교사의 내러티브를 통해 

교사 스스로가 이민자로서 언어 장벽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지

만, 교사가 되어서는 이중 언어의 구사가 다문화 교실에서 학생들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습자의 정체성의 발달을 지지해 준다는 것이 학습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도 제기된다. Ryu (2015b)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아

시아 학생이 STEM 분야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복합

적인 정체성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아시아 학생들

의 STEM 분야 선택은 아시아 학생들이 본국에서의 교육 경험, 부모

의 지원, 언어 능력 등, 각자가 지닌 자원을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STEM 분야에 

아시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이들의 성취와 성공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STEM 분야 선택에 작용하는 학교 경험, 인종, 
언어, 젠더 등 사회적 범주로 환원되기 어려운 경험의 복잡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Sinnes & Løken (2014)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노르웨이 여

학생의 STEM 분야 진로 확대를 위한 연구프로젝트의 정책 보고서를 

비평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학생의 STEM 진로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접근을 제안한다. 먼저 두 가지는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정의에 관심

이 많으므로, 과학의 이미지를 사회 참여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여성

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제안과 과학 관련 진로를 통해 여성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연구자들은 이 두 제안이 모두 ‘여성은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여성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해석을 가정하고 

있으며, 과학 연구에 만연한 남성주의적 문화 풍토에는 무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세 번째 제안은 과학자 여성의 롤 

모델을 홍보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과학 문화 내에서 적응해 온 여성 과학자의 모델로 여성 과학

자의 이미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밖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과학 관련 사회 쟁점(Socio-scientific 

issue) 이해와 같은 교수-학습 맥락에서도 젠더의 영향이 있음에 주목

한다. Brotman et al. (2010)는 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에 젠더 정체성이 주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가족, 관계, 
종교 등 다양한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강한 여성’ 또는 ‘책임

감있는 롤모델’ 등 각기 다른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성과 관련된 이슈에서 학생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단순히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며, 정체성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공정성 이슈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소외된 학습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이 소외된 

학습자를 양산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포용적인 접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형성을 제약하는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한 분석

에 비해, 어떤 맥락에서 행위주체성의 발현 또는 촉진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된 학습자의 과

학 학습 참여를 촉진해 주기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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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정체성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을 거부하는 연구 관점 사이에는 

어떤 이론적 간극이 있는지 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가능한 지에 

대한 탐구 역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진로 포부 형성 과정에서 과학 

정체성의 문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진로 선택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진로 관

심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학습자 스스로가 과학 정체성(science 
identity)을 가질 때 가능한데, 이러한 정체성 형성에는 과학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과학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신념과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Aschbacher et al. (2010)의 연구

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과학 정체성 인식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사, 부모, 또래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ike & Dunne (2011)의 연구는 과학 교과 자체가 전제하는 과학 학습

자의 정체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거리를 두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을 밝혔다. 학생들은 과학이 다른 과목보다 특별히 어렵고, 
교사의 권위가 강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마저도 과학을 자신의 미래 진로로 여기지 않는

다는 것이다. Bricker & Bell (2014)의 연구는 문화학습 경로틀

(cultural learning pathways framework)에 입각하여 한 청소년의 일상

을 3년간 추적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겪는 과학 학습자

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및 

친척의 조력을 지지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학교 교육은 지지와 방해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진로 선택의 

감소 이유로 학생이 지닌 정체성과 과학 수업 또는 과학 전공 프로그

램에서 전제하는 과학적 정체성 간의 충돌에 주목한다. Archer et al. 
(2014)은 영국의 10-14세 남학생들이 과학자로서 또는 과학 관련 공

부에 대한 포부를 가지는 데는 계층과 남성성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고 보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 Archer et al. (2015)은 10-14세 흑인 

학생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과학 관련 진로 포부가 지속된 두 

여학생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좋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가족의 

문화자본, 비 여성성 추구라는 정체성 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진로 발달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의 한계로 인해 불평등한 학습 기회의 가능성이 여전

히 있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과학을 즐기고 관련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

전공 저소득 여학생들이 대학의 환경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생’의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Wilson & Kittleson (2013)의 연구 결과와 마찬

가지로, 과학 진로의 선택과 유지에 있어 공정성의 이슈를 재확인하

는 것이다. 
젠더 고정관념은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Archer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과학을 즐기는 

것과 과학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학에 흥미가 

있더라도 과학자 정체성에는 거리를 두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닌 과학자 이미지는 일반적인 남성성 또는 

여성성과 대립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남자아이들은 축구와 

몸싸움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사체를 만지기 꺼려하는데, 과학자

가 하는 일은 이러한 젠더 고정관념과 대립된다는 것이다. Archer 
et al. (2012)은 영국 10-11세 여학생에 대한 면담 조사연구 결과 대부

분이 과학을 즐기지만 과학 관련 직업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자신들의 과학자로서의 포부에 대해 

여학생들은 과학자를 ‘똑똑함’과 주류 남성적 이미지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1) 패션과 화장품에도 관심이 있는 ‘여성적’인 과학자 또는 

2) 여성성을 거부하고 성취에만 집중하는 과학자, 이 둘 중 하나로 

방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이

미지 역시 ‘여성성’에 대한 주류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여학생들에게는 과학자 정체성을 자신과 동일

시 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닌 여러 사회문화적 정체성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진로 관심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둔다. 
Wong (2015)은 영국의 11-14세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학
생들이 과학자를 주로 백인 남성 이미지로 떠올리며 자신의 정체성과

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해당 청소년들

은 과학자가 아닌 의사 등, 보건계통 직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이

나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과학 관련 진로교육에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

양한 직업군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관련 흥미와 진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Varelas, et al. (2011)은 초등학교 

1∼3학년 흑인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하여 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분석한 결과 학교 규범을 따르는 좋은 학생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공부를 한다는 것과 과학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동일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계로 해석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흑인 학

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학 학습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주목해야 하며, 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발달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과학 관련 진로 포부의 형성 과정에 있어 

학생들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과 과학 정체성이 어떻게 부합해 가는지 

또는 갈등 관계에 있는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살펴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과학 정체성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 과정에서 성별, 인종별, 문화적 

이미지의 다양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학생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나 과학 학습에 대해 ‘자신이 할 만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STEM 분야 전공자들의 과학정체성 형성의 맥락과 영향을 

주는 요인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한 대학생 이후의 학습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과학 전공의 선택이 

바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과학자 되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어떻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학습자는 그 안에서 

어떻게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Krogh & Andersen (2013)는 덴마크 학생 14명에 대한 심층 연구를 

기반으로 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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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정체성 지향, 개인적 가치, 학문에 대한 자아 개념, 학문에 대한 

관심 등으로 파악하였다. Holmegaard et al. (2014)은 과학 전공을 

선택한 핀란드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 후 1년 간의 경험에 대한 추적 

연구에서 학생들의 과학 전공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

을 줄이기 위해 교섭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대학

에서의 공부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바꾸기도 하고, 극단

적인 경우에는 전공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정체성 형성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전공에 막 진입한 초기 단계에서 학업 

지속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García (2013)는 생물학 전공을 희망하는 두 여학생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 진로에 대한 내적 욕구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

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들이 진로 포부를 유지하는데 긍

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는 가정에서의 지지와 생물학 진로를 통한 사회

에의 기여 의지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Godwin & Potvin (2017)
은 한 여학생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과학 전공 선택의 과정에서 

과학 학습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기여자로서 인정받는 경험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고등학교 때의 이러한 인정 경험은 학생의 과학 진로 선택

을 이끌었으나, 대학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인정 경험의 부재로 진로에 

대한 회의감을 겪게 되었고 결국 전공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Danielsson (2014)의 연구는 물리학 전공 두 학생의 물리학자로서

의 자아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사회계급과 남성성에 주목하였

다. 이 연구에서 두 학생은 물리학자라는 직업과 자신의 낮은 사회계급 

배경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반적인 물리학자 이미지에 스스로를 일

치시키거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정체성을 협상하였다. 
Brandt (2008)의 생물학 전공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는 이 여성이 과학적 권위를 획득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미래의 비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과학자 정체성과 소수 민족 정체성이 상호 갈등 관계가 아니라 상호 

기여할 수 있는 관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astma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STEM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장학금과 같은 물질적 지원 외에도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을 위한 

대학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Sjaastad (2012)의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STEM 분야 대학생 5,0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등과 같이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 인물의 영향력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한 

과학에 대한 이미지와 과학 정체성 형성이 STEM 분야 진로 탐색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Alexakos et al. (2011)은 대학 

물리학 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또래 관계에 주목하였다.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은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신뢰를 쌓아가며,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유대감을 쌓는 등, ‘상상의 친족관계(fictive kinship)’을 형성

하였고, 이러한 정서적 관계는 대학 물리학 수업이라는 학문적 공간

을 안전하고 공동체적인 학습 환경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였다.
과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다룬 과학에 대한 진로 포부에 

대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많지 않아 앞으로 더 탐색해야 

할 연구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진다. 특히 대학 사회의 학문 공동체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진입 장벽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를 접근하는 데 있어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사회적지지 등, 사회문화적 기제의 중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 학교 밖 비형식 학습 경험을 통한 과학 정체성의 형성

많은 연구들은 학교 밖 비형식 과학 학습의 경험이 전통적인 과학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학습자 스스로의 과학 학습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Rahm 
(2008)은 과학자-박물관-학교 간 협력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10세 소

년 토니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토니는 원래 학교 공부와 관련된 것은 

다 싫어하는 학생이었고, 과학은 당연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하지만 과학자가 교실로 찾아와 진행하는 강의와 자연사박물관

에 가서 화석을 찾아보는 활동 등을 통해 학교와 과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토니의 사례가 과학 학습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기회에 따라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Gonsalves et al. (2013)의 연구에

서 여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과학 클럽은 12주 동안 디지털 스토리텔

링의 방식으로 여학생들의 일상 경험에서 과학 관련 현상을 주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조산한 남동생, 여성의 신

체 이미지, 마약, 엄마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과학을 

일상 경험으로’, 그리고 ‘일상 경험을 과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이러한 경험이 ‘진짜 과학(즉, 학교 과학)’과
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연구자들은 보다 본질적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도 일상 경험을 정당

한 학습의 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Zimmerman 
(2012)은 초등학생의 동물돌보기 취미를 과학적 실행에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학생은 동물돌보기를 통해 관련된 과학지식

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학교에서 동물 전문가로 인정받은 반면, 스스

로는 과학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학 

정체성의 양상은 과학 역량을 단순히 개인적 역량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결부되어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Birmingham (2016)은 비형식 과학 학습에 대한 연구가 지나

치게 ‘이상적인’ 방문객을 가정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예컨대 ‘박물

관에서 가족과 시간보내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학습’을 의도하지 않

더라도 과학 학습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는, 이 경

험을 통해 과학 학습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Tan & Calabrese Barton(2012)의 

주장대로, 공정성 이슈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 기회를 확장하

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학습의 정의를 새롭게 접근하

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시각과 통한다.
Tan et al. (2013)은 과학학습에 대한 포부가 큰 여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포부와 실제 정체성이 다른 이유에 주목하였다. 과
학학습에 대한 포부가 크더라도 학생들은 각각 호기심 많은 학습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지루한 학생 등 여러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

데, 이 가운데 포부와 정체성의 차이가 큰 학생들의 경우 학교 밖에서

의 경험이 과학 학습에 대한 포부를 갖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이는 역으로 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이 좀 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과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포부가 실제 정체성과 일치하

는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구들은 과학 정체성 형성에 있어 학교 밖 과학 학습의 

경험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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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 밖 과학 학습 경험을 통해 얻는 과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아정체감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에서의 교수-학습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 과학 정체성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가치

상술하였듯이 여러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지닌 문화적 자원을 수용

하고 활용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과학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습자들

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청소년 하위문화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Elmesky 
(2011)는 학생들이 과학 학습 자료를 편집하고 분석하는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학 개념과 관련된 랩을 만들어 표현하면서 스스로 과학적 

이해와 자신감을 높이게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혼성 

공간’과 유사한 개념인 ‘혼성 과학(creolized science)’의 관점에서 접

근하며, 학생들이 스스로를 과학 학습자로 인식하는데 있어 랩이라는 

청소년 문화의 기여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Schademan (2011)은 흑인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로 하는 카드놀

이에서 관찰, 추론,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등, 과학적 탐구와 유사한 

사고 과정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흑인 학생들은 과학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핍 모형(deficit model)의 관점에서 벗어나, 과학 수업에

서 이러한 문화적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혼성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Bricker & Bell (2012)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비디오게

임 참여에 대한 3년간의 문화기술지를 통해 비디오게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능숙한 플레이어로부터 배우고, 위
험을 감수하며, 다양한 능력을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

우는 등, 학습의 실천과 조건의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비

디오게임을 과학 학습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기보다는 비디오게임에 

몰두하는 학생이 지닌 학습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학습 자

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적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접

근과 적용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식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세대적,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과학 학습

의 자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문화 탐구를 위한 문화기술지 

등, 연구방법론상의 심층적인 논의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 과학 학습 정체성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페다고지

학습자의 과학 학습 참여와 성취가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다는 점에

서 학습자의 긍정적인 과학 정체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페다고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학습자

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지식의 습득 그 자체보다는 과학 지식을 활용

한 행동 참여 등 행위주체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Penuel (2016)
은 도시 공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디자인 실험에

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참여하는 과정을 분석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전거 워크숍에서 기부받은 자전거를 수리하고 

소유하게 되었고,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안전한 경로를 조사하여 구

글 맵과 구글 어스에 기록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사회적 실천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공학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Birmingham & Calabrese Barton (2014)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탐구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이벤

트를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과

학적 전문가로서 인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의 발달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시민과

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토양 프로젝트(Morales-Doyle, 2017), 공원 재

생 참여 프로그램(Dimick, 2016), 발전소 건설에 대한 쟁점 학습(Rose 
& Calabrese Barton, 2013), 참 과학탐구 프로젝트(Rivera Maulucci, 
et al., 2014), 성교육 프로그램(Brotman & Mensha, 2013)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닌 ‘자신과 

주변의 삶을 바꾸기 위해 배우는 과학’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의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Birmingham, et al., 2017). 반면, 
Eisenhart (2008)는 좀 더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과학교육의 역할에 

의문을 던진다. 이 연구에서 방과 후 과학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층 여학생들은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제작 등 10대 소녀들의 

관심에 기반한 STEM 교육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지속적으로 소녀들의 삶의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는 학교교육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과학 연구 또는 탐구 중심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 학습 

정체성의 형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Burgin et 

al. (2015)은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연구도제프로그램에서 참여 후 

학생들의 STEM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는 실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연구 결과 도출에 기여했다는 자신감과 

연구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Chapman & Feldman (201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선택교과

의 일환으로 제공된 대학 협력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과학 정체성의 

발달을 인지, 수행, 역량의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Rahm & Moore (2016)의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과학 멘토링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열심히 노력하는’, ‘헌신적인’ 학생

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STEM 분야 진공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가지게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Carlone et al. (2015a)은 양서

류학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흥미 기제로서, 고무장화, 램
프, 손세정제, 카메라 등, 학습 도구의 행동유발성(affordance)에 주목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도구들이 낯선 학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스스로를 연구자로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경계물

(boundary objects)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Thompson, et al. 
(2016)은 전통적인 도제 형식이 아닌 연구네트워크 형식의 프로그램

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을 사회적, 문화적, 
인간적 자본의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과학교육과정에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을 반영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Simpson & Parsons 
(2009)는 흑인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비형식 과학교육의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흑인 청소년 학부모들이 자녀를 

과학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흑인 정체성과 문화에 노출시키고자 하

는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Weiland (2015)는 다언

어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관점에서 ‘문화지속 페

다고지(culturally sustaining pedagogy)’(Paris, 2012)를 제안하며, 과
학박물관에서 히스패닉 학습자의 전통적인 민족적, 언어적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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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과학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로는 마야 소

녀들을 위한 전통생태지식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Hamlin, 2013), 버
마 난민 초등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통합된 과학수업에 대한 연구

(Harper, 201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해 주거나 학생 

주도의 참여를 통해 과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

해 주는 페다고지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페다고지가 비형

식, 멘토링,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상황에 적용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페다고

지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학 정체성 형성 

과정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페다고지의 적용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별 프로

그램의 적용 효과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요인 분석 등,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 문화적 정체성 지지를 위한 교사의 역할

교사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존중하

고, 이를 과학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문화 적정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Rivera Maulucci 
(2011)은 다인종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실에서 백인 초임교사에 대한 

비판적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해 성찰하고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성장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였다. Yerrick & Johnson (2011)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백인 교사의 변화를 교사의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Seiler (2011)는 학생들이 지닌 

사회문화적 환경과 과학교실의 문화가 결합된 모습으로서 ‘혼성 공동

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자신의 문화적 정

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흑인 교사가 흑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학생

들과 ‘우리’라는 동질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높아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문화적 정체성과 과학교사로

서의 역할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Pitts 
(2011)는 새로운 문화와 기존 문화가 결합하여 생성된 혼성 문화로서 

‘사이 문화(interstitial culture)’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

양한 이민자들의 문화가 결합된 미국 뉴욕의 브롱스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이 학교 과학수업 문화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데 있어 교사

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Tsurusake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적 지식과 경

험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과학 개념이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깊게 

연관되어 재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로 ‘변혁

적 경계물(transformative boundary objects)’을 창조를 제시한다. 앞서 

제시한 Carlone et al. (2015a)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계

물은 과학 개념과 학생들의 경험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식품에 대한 탐구 프로젝트에서 막대그래프, 연구 질

문, 식품 영양소 표시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 문화적 경험과 지식

들을 과학 개념과 연관지어 유의미하게 활용함으로써, 과학 학습 정

체성 형성에 있어 학교 안팎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Yerrick et al. (2011)은 과학 

학습의 부진을 학생 개인의 관점이 아닌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

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구조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과학 수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나름의 대처 전략 또는 저

항이라는 관점에서 ‘부진아’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

들은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포용하고 반응해 주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페다고지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역시 실증적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 정체성의 발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전문

성의 개념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 역시 부족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 또는 현직교사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학술지의 지난 십 년 간의 논문 

85편을 중심으로 과학 학습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당 분야 연구는 과학 학습을 공동체에서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학

습자가 지닌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학습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이를 억압하는 과학수업의 문화나 사회에서의 담론

을 비판함으로써 과학 학습에 있어 정당한 학습자(legitimate learner)
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들은 특히 과학교육에서 공정성(equity) 이슈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과학수업에서 소외되어 온 다양한 학습자들을 포용하고 행위주체성

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지닌 일상 경험, 문화적 

자원, 비형식 교육 경험 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페다고지의 개발과 

이러한 페다고지를 통해 창조되는 혼성 공간에서 드러나는 규범과 

정체성들 간의 충돌을 드러냄으로써 과학 학습과 과학 학습의 정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에서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의와 국내에 적용 가능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identity)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기본적인 연

구 전제는 과학 교육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

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관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과학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과학교실 수업에서의 학생 또는 영재 학

생 등과 같이 일반적인 범주에 주로 머무르고 있으며, 학습자 정체성

과 정체성 형성의 기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교수-학습 전략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대상의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예컨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한 분류는 종종 학업 성취도, 
성, 학습 성향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분류에 따른 소집단 구성을 

통해 학습에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되어 왔다(Joo, et al., 
2012; Park & Lee, 2012). 또한 성별 차이와 같은 학습자의 사회문화

적 배경에 대한 연구 역시 젠더 정체성을 고정적인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Shin & Park (2007)은 관련 연구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여학생의 과학 학업 성취도 및 과학 관련 태도가 남학생보다 

여전히 낮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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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에서 드물게 젠더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젠더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
지만 이 연구의 주장대로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수업(Choi & Kim, 
2001; Jhun & Shin, 2004)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별 

간 격차를 발생시키고 유지해 온 학교 과학 수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나 사회에서의 젠더 편견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 역시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자아 정체성은 남성

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학습자, 또는 모든 학습자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연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등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의 과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슈가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
화적 맥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과학교육학계에서 

공정성 이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Nam et al. 
(2017)은 과학교육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장
애, 저소득, 농산어촌, 다문화, 탈북, 학습위기, 기타 소외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2008년 이후 활성화되었지만 2014년 이후 다시 하락세

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ang (2014)은 다문화 과학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면서, 대부분

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축제나 캠프와 같이 일회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고 지적하였다. Lee & Shin (2015)은 전통 과학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을 탈북 청소년 집단, 초등 과학 우수아 집단, 고등 과학 심화 집단에 

처치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과 학습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이 지닌 긍정

적인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과학 학습 과정에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의 과학 학습 

참여 맥락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과학 학습에서 주체성을 획득

하거나 반대로 학습에서 소외되는 문화적 기제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과학 학습자

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또는 소외 계층을 

‘위하여’ 연구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의미있는 과학 학습인가?”, 
“누가 과학 학습자로서 인정받을 만한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어떠

한 문화적 규범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들 소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에 

대한 접근 역시 ‘결핍 모형(deficit model)’에서 벗어나, 어떤 맥락에서 

이들의 행위주체성이 발현되고 발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

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시대적 흐름

을 고려할 때, 과학 교사의 다문화 역량이나 다문화 과학 수업의 규준

(e.g. Tharp, et al. 2000)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의 학교 밖 경험과 청소년 문화 등 학습자가 지닌 문화

적 자원이 과학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에 기여하는 바를 다양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으로서 과학 교육을 접근할 때 과학

관 방문과 같은 학교 밖 과학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국내

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0). 하지만 아직까

지는 주로 비형식 교육환경에서의 의사소통과 전시 패널의 역할 등, 
비형식 과학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과 학습의 맥락에 중점을 둔 연구

가 많았다(Choi, et al., 2012; Choi, et al., 2014; Kim et al., 2012). 
따라서 앞으로는 비형식 과학 학습 경험이 과학 학습자의 정체성 발

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형

식 과학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과학 학습의 의미가 어떻

게 확장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과학교실 수업에서

의 혼성 공간이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생물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지식

자본과 혼성 공간의 특징을 분석한 Lee & Kim (2014)의 연구는 국내

에서 드물게 지식자본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닌, 가정, 지역사회, 또래문화, 대중문화 등과 

관련된 지식자본이 과학 지식의 구성에 기여하는 바와 이들 지식자본

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혼성 공간의 특징을 물리적 

공간의 혼성, 권위의 혼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를 통해 ‘적극적 비참여 학생’의 범주에 속했던 학생들의 과학 학습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 디지털 문화, 게임 문화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몰입하

는 문화 속에서 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과학 수업에서 관련된 

문화적 자원을 지식자본으로 허용함으로써 비참여 학생들에게 과학 

학습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학습적 탐색 역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Na & Song (2014)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과학학습

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초등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연

구에서 초등 교사들은 과학 수업의 도입부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실질적 제약으로 실제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지식 자본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탐

색하기 위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앞으로는 과학 교사들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과학 학습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과학 학습자로서의 

행위주체성 발달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 학습자들이 어떻게 과학과 관련된 진로 관심과 

포부를 형성, 유지, 혹은 상실하게 되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경로와 

이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문화적 기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 진

로 선택의 과정을 학생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맥

락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Kang et al., 2014, 2015; 
Ahn et al., 2017). 예를 들어 Ah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 선택의 변화를 내재적 자원과 외재적 자

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 흥미를 유지 또는 상실하게 

되는 데 있어 학교 교육의 경험과 부모와 같은 주변에서의 지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젠더 관련 요인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비교연구 등 다양한 

학습자의 진로 선택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더 나아

가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이후의 학습자들이 과학자로서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컨대, 과학자 또는 과학 관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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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내에서의 규범과 관습이 전문 과학 학습자의 발달을 어떻게 

지지 또는 저해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자다움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더 어린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과학 학습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다.
결국 이러한 제언은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 학습의 참여와 소외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연구 접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정교한 연구 질문의 개발을 통해 국내 과학교

육계에서 과학 학습의 의미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가능해지고, 다양

한 방식의 과학 학습 참여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포용한다는 것은 

과학 학습 참여와 소외 현상에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학습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수행된 해외 학술지 논문 85편을 분석하였다. 논문 분석 결과는 먼저 

연도별, 국가별 출판 수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맥락(상황), 연구 방법에 대한 

범주별 현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 연구 문제와 주제에 대

한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연구 주제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분야 연구

는 과학 학습을 공동체에서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발달해가는 과정

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지닌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학습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이를 억압하는 과학수업

의 문화나 사회에서의 담론을 비판함으로써 과학 학습에 있어 정당한 

학습자(legitimate learner)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들은 특히 과학교육에서 공정성(equity) 이슈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과학수업에서 소외되어 온 다양한 학습자들을 

포용하고 행위주체성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 학습의 참여와 소외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 과학 정체성, 학습자 정체성,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 동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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